
1. 서론

지금의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에

도 정상적인 등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등원을 하지 못하고 

온종일 집에서 모 또는 부와 지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모의 공동양육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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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습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한국아동패널(PSKC)의 7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7차 년도 조사에 실사 완료를 한 1,620가구 중 공동양육 문항

에서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문항에 응답한 1,029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부분매개 하지만 갈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정서발달은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부분매개 

하고,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갈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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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ommunication and social sentiment,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father's late parents' co-parenting, the effects of family integration and conflict on the 

infant's social skills, and in the process. To this end, he used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PSKC) in 2014..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1,620 households who completed the 

survey in the 7th year of the survey, and 1,029 household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 "I, my spouse, 

and my child" were se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First, it is partially mediated 

between family integration and social competence, but there is no mediating effect between conflict and 

social competence. Second, social sentiment development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between 

family integration and social competence, which is a sub-factor of parent co-cultivation, and completely 

mediated between conflict and soci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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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다양한 가족의 구조 및 성역할의 

변화로 어머니의 양육 역할 비중에서 아버지의 양육 역

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1]. 

영유아가 최초로 마주하는 사회구성원이 바로 가족이

다. 영유아는 가족으로부터 사회⋅정서적인 지지를 받

고 성장하며, 가족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노력을 기울인다. 가족 구성

원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녀

의 역할모델이 되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영향

을 주게 된다.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개인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습관과 관습 등에 동조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식

과 사회적 기술이 이를 행하는 자발적인 방향성을 내포

한다[2]. Park[3]은 사회적 유능감을 사회적응과 관련하

여 개인이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켜 사회의 가치와 규칙

을 내면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영유아기부터 발달이 진행되며 초기에는 주로 

부모 또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4]. 

사회적 유능감은 갈등 조절 기술, 사회 정보의 처리과정,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는 다면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인생의 초기 발달단계인 유아기는 이후 사회성 발달에

서 중요한 시기로 밝혀지고 있으며[6], 유아가 직면하는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유아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있어 결

정적 기능을 한다[7]. 또한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기에

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No[8]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영유아의 사

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이 중에 

부모의 공동양육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핵가족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계발과 사회 참

여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게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부과하며 협조적인 관계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

할의 다양성과 적극성이 강조되고 있다[9]. 사회적 변화

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사회

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역할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으

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성역할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1]. 사회적 변

화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10]. 

1988년도에 생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근로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던 적용 대상을 시대적 변화에 따

라 근로 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해 최근에는 

영유아 아버지를 둔 근로자를 포함시키면서 아버지의 양

육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10]. 이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부공동양육이

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부부공동양육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지하

며, 배우자와의 협력과 조화를 의미하고 있다[11-13]. 

Ryu[10]는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를 통해 유아가 

타인과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도

움이 되는 사회적 유능감을 강조하였으며, 아버지가 애

정적인 양육태도로 육아에 참여하고 양육과 관련된 과

업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7]. 

부모는 양육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맺으므로 부모의 정서 및 사회적 특성은 양육을 

매개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

정적이며 애정적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친사회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14-18],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

인 또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났다[19].

유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해 탐색활동이 높아지고, 또

래 관계에서 규칙과 사회적 규범의 이해 수준이 높아진

다[20]. 또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짐으로서 사회

성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며, 이와 더불어 언어 및 인지 

능력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가 나타난다[20].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유아들은 가족, 또래,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성 발달을 포함하여 인지

발달이나 정서발달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된다

[21-23].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사용하는 능

력을 뜻한다[24,2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측면 중에서 부모의 양

육행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33]. 부모는 자녀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양육자이며, 자녀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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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자

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며[35,36], 부정적 또

래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진다[37].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둘 다 온정적인 집단의 유아들은 다른 집단

의 유아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31],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조합은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통합 또는 갈등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족통합과 갈등에서 의사소통은 사회

적 유능감에 어떤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사회정서발

달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족통합과 갈등에서 

사회적 유능감에 어떤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

족통합과 갈등을 선정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 연구는 Fig. 1과 같다.

Fig. 1. Proposed Model

2.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PSKC)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한 아동이 태어나서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의 장기간 동안 양육 및 발달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다양한 측면에

서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47].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연령 변화에 따른 아동의 발달 및 

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시기에 발생하는 양육 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며, 아동의 성장에 따른 보육⋅교육 서비스

의 기능과 효과를 관찰하고,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본은 7차년도 조사에 실사 완료를 한 1,620가구 중 공동

양육 문항에서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문항에 응답한 1,029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독립변수: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 가족통합, 갈등

부모의 공동양육 척도는 Mchale[48]의 논문에서 공

개된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후 실사에 반영한 문항이다. 부모의 공동양육은 가족통

합, 훈육, 비난, 갈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하위요인은 가

족통합과 갈등이며,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통합의 문항은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

기)을 한다.’, ‘배우자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한 칭

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배우자와 아이가 다정

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도와

준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의 문항은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

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배우자와 언쟁(말싸움)을 한

다.’ 등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보통이다’ 

4점, ‘매우 그렇다’ 7점 순서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통합과 갈등에 대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하며, 전체 내적 일관성인 가족통합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41, 갈등은 .764로 나타났다.

2.2.2 매개변수: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 의사소통, 사회

정서발달

학습 준비도의 척도는 Murphey(2002)의 논문을 한

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후 사용한 문

항이다. 학습 준비도는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4개의 하위요인으

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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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은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이며, 의사소통은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간단한 지

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대화에 참여한다(완전한 문

장으로, 자신이 말하는 순서에)’ 등 총 3문항, 사회정서

발달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

술을 사용한다.’, ‘양육자와 쉽게 떨어진다.’, ‘감정의 변

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하루 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

다.’,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문항 중 타당도가 낮은 문항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를 제거한 후 변수로 구성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

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순서로 측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내적 일관성인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797, 사회정서발달은 .729로 나타났다.

2.2.3 종속변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의 척도는 Gresham[44]의 도구를 

Seo[45]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이 검토⋅수정하여, 예비조사 후 사용한 문항이다. 사

회적 유능감은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장성은 부

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 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

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기통제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

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

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책임성은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를 지키기, 부모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기

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장성에 대한 2문항은 타당도가 0.4 이하로 제거하여 

구성하였으며, 변수 구성의 모든 문항은 Likert 3점 척

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매우 자주 

그렇다’ 3점 순서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내적 일관성인 

사회적 유능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11

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연구 분석방법으로 SPSS WIN 25.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으로 변수들의 평균값을 확

인하였다. 둘째, 가족통합과 갈등, 의사소통, 사회정서발

달,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가족통합, 갈등, 의사소통, 사회

정서발달,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 검증

을 위해 Baron & Kenny[46]의 매개효과분석 3단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방법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

저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487명(50.9%), ‘여아’ 

470명(49.1%), 모의 취업 및 학업 상태는 ‘취업/학업’은 

432명(45.7%), ‘미취업/미학업’은 514명(54.3%), 가구 

소득은 ‘500만 원 미만’ 576명(60.2%), ‘500만 원 이상’ 

381명(39.8%)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957)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Child’s gender
Male Child 487 50.9

Female Child 470 49.1

Mom's 
Employment and 
Academic Status

Employment/Study 432 45.7

Unemployed/Aesthetics 514 54.3

Household 
Income

Less than 5 Million Won 576 60.2

More than 5 Million Won 381 39.8

3.2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가족통합, 갈등,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가족통합의 평균값은 5.132(sd=.1.034), 갈등은 

2.909(sd=1.309), 의사소통은 3.621(sd=.461), 사회정

서발달은 3.443(sd=.424), 사회적 유능감은 

2.330(sd=.3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가 절대값 3을 

넘지 않으며, 첨도 또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

포곡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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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chnical statistic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Famuly 
Integration 1.00 7.00 5.132 1.034 -.256 .047

Conflict 1.00 7.00 2.909 1.309 .398 -.277

Commuci-
cation 1.00 4.00 3.621 .461 -.899 .020

Social 
Emotion 

Development
2.20 4.00 3.443 .424 -.452 -.646

Social 
Competence 1.25 3.00 2.330 .303 -.160 -.507

3.3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은 의사소

통(r=.149, p<.01), 사회정서발달(r=.155, p<.01), 사회

적 유능감(r=.204,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갈등(r=-.335,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Famuly 
Integration Conflict

Commuci
cation

Social 
Emotion 
Develop-

ment

Social 
Compete

nce

Famuly 
Integration

1

Conflict -.335** 1

Commuci
-cation .149** -.080* 1

Social 
Emotion 

Development
.155** -.150** .535** 1

Social 
Competence .204** -.167** .580** .584** 1

*p<.05, **p<.01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갈등은 의사소통

(r=-.080, p<.05), 사회정서발달(r=-.150, p<.01), 사회

적 유능감(r=-.167,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사회정서

발달(r=.535, p<.01), 사회적 유능감(r=.58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발달은 사회적 유능감(r=.584, p<.01)과 정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4 매개모형 검증

3.4.1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의사소통을 매

개하여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6]의 3

단계 회귀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각 단계의 투입된 변

수는 1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의사소통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는 독립변수

인 가족통합, 갈등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 간의 영

향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의사소통을 투입하여 사회적 유능감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Table 4>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통합(ß=.132, t=3.849, 

p<.001)은 매개변수인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이 가족통합이 될수록 의사소통

이 잘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갈등

(ß=-.030, t=-.874, p>.05)은 의사소통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3.5% 정

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

과 가족통합(ß=.158, t=4.714, p<.001)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

(ß=-.024, t=-3.117, p<.01)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이 가족통합이 될수록 사회적 유능

감이 높아지는 것이며, 갈등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회적 

유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

의 영향력에 대해 7.3% 정도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의사소통을 투입

한 결과 가족통합(ß=.085, t=3.059, p<.01)과 의사소통

(ß=.511, t=20.819, p<.001)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갈등(ß=-.020, t=-3.172, p<.01)은 사회

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3단계 모형의 영향

력에 대해 36.6% 정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의사소통은 독립변수인 가족통합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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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ommucication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B(β) t B(β) t B(β) t

Child’s 
Gender

-.077
(-.083)

-2.600** -.065
(-.107)

-3.397** -.037
(-.061)

-2.331*

Mom's 
Employment 

and Academic 
Status

-.014
(-.015)

-.463 -.016
(-.026)

-.792 -.011
(-.017)

-.642

Household 

Income

-.065
(-.069)

-2.044* -.062
(-.100)

-3.035** -.039
(-.062)

-2.274*

Family 
Integration

.059
(.132)

3.849*** .047
(.158)

4.714*** .025
(.085)

3.059**

Conflict -.010
(-.030)

-.874 -.024
(-.104)

-3.117** -.020
(-.088)

-3.172**

Commucicati
on

.362
(.511)

20.819***

R .187 .271 .605

R2 .035 .073 .366

F 6.801*** 14.868*** 90.325***

Durbin
-Watson

1.952 1.936 2.036

*p<.05, **p<.01, ***p<.001

3.4.2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검증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사회정서발달

을 매개하여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

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6]의 3

단계 회귀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각 단계의 투입된 변

수는 1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는 독립

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 간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

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을 투입하여 사회

적 유능감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Table 5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통합(ß=.109, t=3.215, 

p<.01)은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

었으며, 갈등(ß=-.103, t=-3.057, p<.001)은 매개변수

인 사회정서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은 가족통합이 될수록 사회정서발달이 잘 되며, 

갈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이 된다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4.7% 정도 설명하고 있다.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cial Emotion 
Development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B(β) t B(β) t B(β) t

Child’s 
Gender

-.043
(-.051) -1.586

-.065
(-.107) -3.397**

-.048
(-.079)

-3.025*
*

Mom's 
Employment 

and Academic 
Status

.013
(.015) .467

-.016
(-.026) -.792

-.021
(-.034) -1.275

Household 
Income

-.084
(-.097)

-2.901** -.062
(-.100)

-3.035** -.029
(-.046)

-1.688

Family 
Integration

.045
(.109)

3.215** .047
(.158)

4.714*** .029
(.097)

3.493***

Conflict -.033
(-.103)

-3.057** -.024
(-.104)

-3.117** -.011
(-.047)

-1.679

Social 
Emotion 

Development

.399
(.555)

20.877***

R .218 .271 .606

R2 .047 .073 .367

F 9.370*** 14.868*** 90.760***

Durbin
-Watson

2.000 1.936 1.931

*p<.05, **p<.01,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

과 가족통합(ß=.158, t=4.714, p<.001)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

(ß=-.024, t=-3.117, p<.01)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은 가족통합이 될수록 사회적 유능

감이 높아지는 것이며, 갈등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회적 

유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

의 영향력에 대해 7.3% 정도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을 

투입한 결과 가족통합(ß=.097, t=3.493, p<.001)과 사

회정서발달(ß=.555, t=20.877, p<.001)은 사회적 유능

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갈등(ß=-.047, t=-1.679, 

p>.05)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3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36.7% 정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은 부모 공동양육

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부

분매개하고. 갈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완전 매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3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Sobel 

test statistic=3.868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 미만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통합과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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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발달의 간접효과

를 검증한 결과 Sobel test statistic=3.177, -2.970으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Sobel test 

statistic
p

Family Integration →Communication→Social 

Competence
3.868 .000

Family Integration→Social Emotion 

Development→Social Competence
3.177 .001

Conflict→Social Emotion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2.970 .001

*p<.05, **p<.01,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

육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

증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족통합과 갈등에

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공동육아에 참여하였을 

경우 유아가 사회와 타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사회적 유능감이 강조되는 Ryu[10]의 연

구와 일치하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

회적 유능감이 향상되는 연구결과 Kwon[7]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국내 유아 대상 연구에서도 부모가 온정

적 집단의 유아들이 사회적 유능감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이처럼 부모의 공동양

육은 부모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양육은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할 

때 자녀에게 사회적 유능감을 길러주며, 자녀와의 소통

에도 시너지 효과를 분출한다. 따라서 부모의 질 높은 

공동양육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에

서 꾸준히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함께 

가족끼리 세우는 가족계획 만들어 보기, 3대가 서로 역

할 바꾸어 보기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와 함

께하는 체험활동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함께하기 등을 권유해 본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에서 사회

정서발달이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Woo[39]와 Kim[40]의 연구에서 부

모의 정서지지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양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정서

조절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나[41-43],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의 또

래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책임성 및 

협력성 등을 길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 자녀는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장

을 펼칠 수 있으며, 자기통제력도 길러져 사회적 유능감

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는 

아동이 또래들과 관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만들

어 뮤지컬로 시연하고 만화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모 

양육의 방향성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중요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관련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 년도 자료를 사

용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청소년기 등 다양

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공동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

소 제한적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발달 변인을 포함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을 위

한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

지의 공동양육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아버지가 공동 육

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아버

지의 자녀 양육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성역할의 변화

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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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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